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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인지유형과 자기-공감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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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Styles of Music Listening and 
Self-Empathy

Eun Young Lee, So Ri Woo*, Bo Young Do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음악인지유형과 자기-공감과의 연관성 및 음악인지유형의 하위그룹에 따른 
자기-공감의 하위유형 지수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총 128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측정도
구로는 ME-MS 척도 및 대인관계 반응지수를 토대로 구성된 자기-공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음악인지유형
중 음악공감(ME)이 자기-공감 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ME 우세, 균형 및 MS 우세 그룹을 통한 인지 및
정서적 자기-공감 지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자기-공감 지수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음악공감형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지각과 반응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음악인지유형에 따라 자기-공감의 유형
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styles of music listening-music 
empathizing (ME) and music systemizing (MS)-and self-empathy in adult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lf-empathy subcategory according to subgroups in cognitive styles of music listening.
Data from 128 participants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Measurement tools included a 
self-empathy scale constructed based on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and an ME-MS inventory. 
The results present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E and cognitive self-empathy.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groups of ME-MS and the self-empathy subcategor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E-MS subgroups and self-empathy. This suggests that ME-dominant 
individuals have a tendency to focus on perception and responses to the inner self, and that the 
self-empathy category may vary depending on ME-MS subgroups. In conclusion,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ME and self-empathy, and the self-empathy subcategory may appear differently based on an
individual's cognitive style of music listening.

Keywords : Cognitive Styles of Music Listening, ME-MS, Music Empathizing, Music System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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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악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 자극이자 인간
의 다면적인 경험을 수반하는 매체로, 음악과 관련된 경

험은 지각적 정보를 처리하는(perceptual processing)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반응성(affective reactivity)을 
유도하는 정서적 측면[1,2]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음악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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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두고 개인의 처리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 음악
공감-음악체계화 척도(ME-MS: Music Empathizing- 
Music Systemizing Inventory, 이하 ME-MS 척도)는 
일반적인 인지적/정서적 측면으로 인지유형을 구분하는 
공감-체계화 이론(E-S thedry: empathizer-systemizer 
theory, 이하 E-S 이론)을 음악 처리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발되었다[3,4]. E-S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인
지유형은 정보를 처리할 때 대상과 사건의 규칙성에 중
점을 두는 ‘체계화하기(systemizing)’와 정보와 관련된 
타인의 감정 상태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공감하기
(empathizing)’로 구분될 수 있는데, 동일한 양상이 음
악 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3]. 이에 따라 
ME-MS 척도에서는 개인이 음악감상 시 작곡가/연주자
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음악공감’과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나 구조에 집중하는 
‘음악체계화’ 유형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유형을 비슷
한 수준으로 균형 있게 사용하면서 음악적 정보를 처리
한다고 하였다[3,4].

음악적 정보의 인지적 측면 혹은 정서적 측면에 초점
을 맞추는 양상은 음악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나 선호도, 
나아가 음악을 통해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음
악인지유형이 음악 장르의 선호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
에 따라 음악적 선호도가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5]. 예
를 들어 공감형은 mellow 차원(R&B, 소울 등), 낮은 각
성수준 및 부정적 정서가의 음악을 선호하는 반면, 음악
체계화형은 intense 차원(펑크, 헤비메탈 등), 높은 각성
수준 및 긍정적 정서가의 음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공감형은 감정적, 성찰적, 온화한 특성을 포함하는
 mellow 차원의 음악을 선호하는 반면, 체계화형은 활기
차고 스릴 넘치거나 극적인 intense 차원의 음악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음악인지유형은 음악을 통해 정서적인 정보를 처리하
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연구
에서 참여자들은 제시된 음악에서 음악인지유형에 관계
없이 음악정서를 유사하게 인식하였지만, 해당 반응에 
영향을 미친 음악요소는 음악인지유형별로 다르게 나타
났다[6]. 이를 통해 개인은 음악으로부터 보편적인 정서
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음악인지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
는 음악적 요소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음악인지유형이 음악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변인과 갖는 관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반면, 개인 내적인 이해나 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음악감상이 개인에
게 미치는 연구를 살펴볼 때 음악은 자기에 대한 이해나 
태도를 투영하거나 투사한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
되어 왔고[7-10], 이를 통해 음악에서 나타나는 지각적/
정서적 양상이 개인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음악에 대한 몰
입이나 정서적 연결감, 혹은 음악을 객관화하여 체계적
인 분석의 대상으로 분리하는 양상으로 범주화한 음악인
지유형 역시, 개인 내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설명하는 여
러 개념 중 ‘자기-공감’은 공감이라는 개념에서 대상을 
자기에게로 확장한 용어이다. 공감(empathy)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개념으
로[11]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인식이나 정서에 초점을 맞
춘 용어인 반면, 자기-공감(self-empathy)은 공감의 대
상이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향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자
기-공감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수용하는 과정을 말
하는 용어로, 자기 내면에 대한 지각과 반응에 초점을 두
어[12] 개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설
명한다. 공감은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 인지적 요소와 정
서적 요소를 포함하여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과 
정서적 공감(emotional empathy)으로 구분되는데
[13], 자기-공감은 이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자기-공감 
및 정서적 자기-공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인지적 자기-
공감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상상해보고, 
사고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동기에 대한 인지적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서적 자기-공감은 자
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타
인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며 외부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음악과의 교감을 통해 자기-공감을 경험했거
나 음악이 자기-공감의 대상으로서 기능했음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통해[14,15], 음악치료 영역에서 음악적 정
보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음악을 처리하는 태도 등이 개
인에게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음
악인지유형이 자신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기
-공감과도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타인
이나 자신을 향한 공감에도 정서적 혹은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3,14], 음악에 대한 접근 태도가 자기를 공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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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 측면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자기-공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과 음악에 대한 정보
를 처리하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인지유형이 
자기-공감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위그룹에 
따라 자기-공감의 하위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는 데 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인지유형은 자기-공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
는가?

2. 음악인지유형의 하위그룹별로 자기-공감의 하위유
형별 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자기-공감 척도 

및 ME-MS 척도의 문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일상
생활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음악을 감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최종 모
집된 대상자는 총 131명이었으나, 질문지 중 누락된 항
목이 있거나 최근 6개월간 음악 청취경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2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
자는 남성이 52명, 여성이 76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8.3세(19–58세)였다. Fig. 1에서는 참여자들의 일반 및 
음악배경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Characteristics N = 128(%)

Gender
Male 52 (41%)

Female 76 (59%)

Age, M(SD) 28.27 (6.93)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Yes 69 (53%)

No 59 (46%)

Daily music 
listening 
hour(s)

<30min 19 (15%)

<1hr 40 (31%)

<2hr 33 (26%)

>2hr 36 (28%)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2.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의 형태로 2022년 11월 8일부

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연구의 진행은 음악치료 
중재 전문가이자 음악치료전공 박사과정생 1인과 음악치
료전공 석사졸업생 및 석사과정생 각 1인, 총 3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연구 참여자의 기
본 배경 6문항과 자기-공감능력 척도 12문항 및 ME-MS 
척도 18문항을 합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
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2.3 측정 도구
2.3.1 자기-공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자기-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대인관계 반응지수[13]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합의
하여 자기 내면에 대한 지각과 반응에 초점을 둔 자기-공
감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제공되며 점수는 1점-5점으로 산출될 수 있는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
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자기-공감의 하위지수로써 인지적 자기-공감과 정서
적 자기-공감의 두 영역을 각각 생각, 감정, 욕구의 3가
지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각 하위 범주별로 2개의 문
항이 포함되어 총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인지적 
자기-공감의 하위 범주인 생각(T: thoughts)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성적 분석 및 이해를 뜻하며 감정(E: 
emotion)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및 설
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욕구(N: needs)
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성적으로 
파악 및 정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정서적 자기-공감
의 하위 범주 중 생각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감정이 몸으
로도 느껴짐으로, 감정은 자신의 감정을 직감적으로 느
낌으로, 욕구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관적으로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다.

2.3.2 ME-MS 척도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가 단축형으로 수정되고 한국어

로 번안된 ME-MS 척도를 사용하였다[6].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점수는 1점-4점으로 산출
되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별로 그렇지 않
은 편이다’, 3점은 ‘비교적 그런 편이다’, 4점은 ‘매우 그
렇다’를 의미한다. 문항 수는 총 18개로, ME 관련 문항 
9개, MS 관련 문항 9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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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공감능력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박사 학위를 소지한 음악치료 임상경력이 
최소 9년 이상 된 음악치료 중재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본 절차에서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타당도 체
크리스트를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제시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평가항목 및 마지
막 부분에는 타당도 검증자가 수정 제안 내용 및 척도에 
대한 종합적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기-공감 척도와 ME-MS 척도에서 

산출한 각 척도별 전체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상
하였고, 각 척도의 하위영역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역시 산출하였다. 먼저, 자기 공감 척도와 ME-MS 척도
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을 통해 분석하였
고, 각 척도의 하위점수 간 상관관계 역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ME-MS 점수를 토대로 ME(음악공
감) 점수가 높은 참여자를 ME 우세, MS(음악체계화) 점
수가 높은 참여자를 MS 우세, ME와 MS 점수차가 크지 
않은 참여자를 ME-MS 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위점수
가 우세하거나 두 점수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ME 
값에서 MS 값을 뺀 차이값(ME-MS d)을 산출하였고, 
ME-MS d 값이 1 이하인 경우 ME-MS 균형그룹으로 분
류하였고 차이값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값이 높은 점
수를 기준으로 ME 우세 혹은 MS 균형그룹으로 분류하
였다[16]. 이러한 기준으로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별로 자기-공감의 하위 유형별 지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론

3.1 ME-MS와 자기-공감 간 상관관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공감 점수는 음악공감(ME)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r=.235, p=.008), 
음악체계화(MS) 점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
는 음악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향성이 클수록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이해하는 자기-공감이 높게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공감 점수를 인지적 
자기-공감(C-SE)과 정서적 자기-공감(E-SE)의 하위 점

수로 나누어 음악인지유형을 구분하는 ME와 MS 점수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C-SE 점수는 ME, MS 점
수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E-SE 점수는 MS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ME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
향이 높을수록 음악을 처리할 때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지수가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ME MS

SE .235** -.103

C-SE .153 -.055

E-SE .211* -.104

* p < .05. **p < .01.
Note. SE = self-empathy, C-SE = cognitive self-empathy, E-SE = 
emotional self-empathy, ME = music empathizing, MS = music 
systemizing

Table 2. Group correlations with ME-MS and 
self-empathy score

3.2 ME-MS 하위그룹과 자기-공감 하위유형 간 차이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ME(음악공감)와 MS(음악

체계화)의 차이 값으로 세 그룹(ME 우세그룹, ME-MS 
균형그룹, MS 우세그룹)을 분류하였다. 하위그룹별 ME
와 MS의 차이값을 구했을 때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ME 우세그룹의 값은 3.4, ME-MS 군형그룹의 값은 
–0.1, MS 우세그룹의 값은 –4.2로 나타났다.

ME 
dominant 

(n=15)
M(SD)

ME-MS 
balanced 

(n=58)
M(SD)

MS 
dominant

(n=55)
M(SD)

ME-MS total 44.8(3.4) 46.1(3.4) 45.0(4.3)

ME sub-score 24.1(1.8) 23.0(1.7) 20.4(2.7)

MS sub-score 20.7(1.8) 23.1(1.7) 24.6(2.1)

ME-MS(d) 3.4 -0.1 -4.2

Note. ME - = music empathzing, MS = music systemazing

Table 3. Categorization of ME-MS subgroups

음악인지유형의 하위그룹에 따라 자기-공감(SE) 점수 
및 자기-공감의 하위지수인 인지적 자기-공감(C-SE)과 
정서적 자기-공감(E-SE)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Table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룹에 따른 E-SE와 C-SE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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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F p Post hocME 
dominant

(n=15)

ME-MS
balanced

(n=58)

MS dominant
(n=55)

SE 43.7(5.4) 42.2(4.1) 40.1(5.3) 3.459 .034*
a > b (p= .584), 
a > c (p= .075), 
b > c (p= .150)

C-SE 21.1(3.4) 20.1(2.5) 19.6(3.1) 1.548 .063
a > b (p= .545),
a > c (p= .235), 
b > c (p= .637)

E-SE 22.6(3.9) 22.1(3) 20.8(3.4) 2.831 .217
a > b (p= .864), 
a > c (p= .185), 
b > c (p= .132)

* p < .05
Note. SE = self-empathy, C-SE = cognitive self-empathy, E-SE = emotional self-empathy, ME = music empathizing, MS = music 
systemizing, a = ME dominant b = balanced, c = MS dominant

Table 4. Subgroup differences between ME-MS and self-empathy scores

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SE 총점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F=3.459, p=.034). 즉 음악을 인지하는 유형에 따라 
참여자들의 자기-공감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기-공감의 하위유형인 인지적 및 정서적 자
기-공감 지수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다.

4. 논의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음악을 처리
하는 유형이 자기-공감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소와 관련
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과 음악에 대
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인지유형이 자기-공감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음악인지유형의 하위그룹인 
음악공감 우세그룹, 균형그룹 및 음악체계화 우세그룹이 
자기-공감의 하위지수인 인지적 자기-공감 및 정서적 자
기-공감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데이터의 분석 결과 음악인지유형 중 음악공감은 
자기-공감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정서적 자기-공감이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음
악을 감상할 때 음악이 전달하는 감정 상태에 반응하는 
자기공감형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지각과 반응에 더 초
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더불어 음
악을 그대로 수용하고 정서적 측면에 집중하는 사람일수
록 이를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
다. 이는 음악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과 공감

능력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장되어[17], 자기
-공감과의 연관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음악을 타인에 대한 공감을 위한 역
할뿐 아니라[16] 자기 내면에 대한 공감을 위한 매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음악공감경험이 
개인의 자기감을 견고히 유지하고 자신에 대한 내적 탐
색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내용과 연
결된다[15]. 이와 반대로 음악체계화형은 자기-공감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체계화형이 사물이나 
현상의 구조나 시스템에 중점을 두어 타인의 감정 인식 
및 사회적 민감성 과제에서 공감형보다 수행력이 더 낮
다는 결과에 비추어볼 때[17,18], 음악체계화형은 음악
감상 시 작곡가의 의도나 음악이 주는 감정적 요소에 덜 
예민하게 반응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ME-MS 점수를 분석하여 세 하위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수를 포함한 그룹이 균
형그룹이었고, 적은 차이로 MS 우세그룹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음악감상 시 ME와 MS
를 균형있게 사용하거나 음악의 요소나 구조를 분석하며 
감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
의 절반 이상(53%)이 전문적인 음악훈련 경험이 있는 점
을 고려하였을 때 ME 및 MS 모두 전문성에 영향을 받았
으며, 특히 음악 전문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MS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

본 연구는 음악에 대한 개인의 접근 유형이 자기에 대
한 태도를 바탕으로 한 내적 요소인 자기-공감 간의 연관
성을 측정하고자 한 최초의 연구인 점에 의의가 있다. 분
석된 결과를 통해 개인이 음악을 처리하는 방식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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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라는 요소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이는 음악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 성찰 및 수
용을 탐구하는 관련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
각에 대한 초석을 제공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나이가 20대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및 ME 우세형의 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 적었던 점,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공감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자
기-공감 척도가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
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
는 다양한 나이대의 참여자들의 참여 및 ME-MS 하위그
룹의 수가 서로 적절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자
기-공감 척도가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유하도록 하
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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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 영(Bo Young Do)                  [정회원]

• 202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음악치료
학 석사)

• 2022년 3월 ~ 현재 : 성베드로학
교 방과후학교 강사

<관심분야>
음악인지, 발달장애, 음악심리치료


